
제17호 태풍 '타파' 대비하자, 태풍 안전행동요령

태풍 예보시

1.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.

∙ TV, 라디오, 인터넷,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

할지를 준비합니다.

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안전디딤돌)을 통해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주변사람들과 

공유합니다. 

2. 산간·계곡, 하천,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

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.

∙ 산간·계곡, 하천,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

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

∙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,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

있는 노후주택·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

곳으로 이동합니다. 

3. 주택이나 차량,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

준비합니다.

∙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, 창문은 창틀에 

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.

∙ 하천이나 해변,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.

∙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

곳은 뚫습니다.

∙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,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, 물막이 판 

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



∙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, 

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.

∙ 선박이나 어망·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.

∙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, 축대,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. 

4.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합니다.

∙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둡니다.

∙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.

∙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, 양초,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.

∙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, 

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. 

5.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.

∙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,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.

∙ 연세 많은 어르신, 어린이,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

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. 

태풍 특보 중

1. 나와 가족,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

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.

∙ TV,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 

지속적으로 파악하고,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.

∙ 가족, 지인,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.

∙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, 하천변,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

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.

∙ 특히, 침수된 도로, 지하차도,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 



2. 건물,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

확인합니다.

∙ 건물의 출입문,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,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

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.

∙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  

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.

∙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, 감전 위험이 

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.

∙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, 휴대폰 등을  

사용합니다. 

3.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,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 

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.

∙ 침수지역, 산간·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

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.

∙ 특히,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, 어린이, 장애인 등 대피에 

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∙ 공사장, 전신주,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.

∙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.

∙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

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.

∙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

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.



태풍 이후

1.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.

 ∙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, 연락이 되지 않고  

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 

2.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.

∙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 

출입합니다.

∙ 파손된 시설물(주택, 상하수도, 축대, 도로 등)은 군청(530-5923)이나  

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.

∙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.

∙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.

∙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.

∙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,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

도움을 요청합니다.

3.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.

∙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  

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.

∙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.

∙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∙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, 한국가스

안전공사(1544-4500)와 한국전기안전공사(1588-7500) 또는 전문가의 

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.

∙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

충분히 환기하고,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.

∙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,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

묻은 흙,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. 



비상연락망


